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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하위문화 너머의 공손성 

When Is It Rude To Be Rude? - Politeness Across Cultures and Subcultures

Thorold (Thor) May (성심외국어대학 영어과) 

Professor KANG   Uk-ky  , whose enquiry first gave rise to this (very anecdotal) study, has 
provided the Korean language  translation here. The original English language version is 
online at http://thormay.net/koreadiary/politeness.html 

(이 글은 모든 인간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지만, 필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한

국에서 많은 예를 들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politeness phenomena which are general to all human 
societies, but draws many examples from Korea as understood by the writer (who is 
Australian). The emphasis in this analysis is on the problem of decoding politeness. It is noted 
that even within a culture, politeness signals can be manipulated, and that interlocutors 
calibrate their meaning according to knowledge of individual personalities. In Korean society, 
the requirement for formal politeness signals is very strong, both in body language and in fixed 
linguistic markers (such as verb endings). However, the pragmatic meaning of these signals is 
calibrated in ways that are difficult for foreigners to decode.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dilemma of that minority of Koreans who attempt to interact within the linguistic and social 
codes of English. It is noted that these attempts often go astray, both because the speaker 
misunderstands English politeness coding conventions and because listeners in English, almost 
by definition, come from radicall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o the Korean. 

공손성의 기저원칙은 타인의 감정을 위해 호의와 배려를 보임으로써 조화를 유지하기 위

함이다. 모든 문화와 언어는 화자가 공손하거나 공손하지 않기를 시도하는 것을 알리기 위

한 어떤 메카니즘을 발전시켜왔다. 

어떤 상황에서 의도된 공손성을 해독하는 것은, 공손성을 나타내는 표준 메카니즘 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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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자에 의해 조작되고 청자에 의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화자가 각 문장에서 어떤 수준의 형식적 공손성을 표시하도록 요청된

다. 그러나, 화자가 명백하게 '공손한' 언어표지를 사용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반드시 그가 

공손성이나 무례성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의 사용은 전적으로 관습적일 수 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습관적으로 '공손한' 언어표지를 더 사용하거나 덜 

사용한다. 그런 사람들을 알게되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따라 조정

하여 해석한다. 

어떤 까다로운 노인이 아는 이들에게는 친절하고 호의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되더라도, 외

부인에게는 무례하게 보일 수 있다. 몇해전, 나는 8 개월 동안 부두노동자로 일하였는데, 

이들의 언어는 외부인에게 매우 비속하고 거칠고 무례하게 보였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알

게 되자, 대부분은 그들 집단의 규범내에서 대학교수들보다 더도 덜도 무례하지 않았다. 

문화를 통한 처신, '실제적' 공손성의 해석 - 즉, 단순한 형식(관습적 신호)이 아닌 기저 실

체-은 매우 어렵다. 이것은 각 대화자가 지닌 문화적 전제가 극단적으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악'. '정직/부정직', '공정/불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 다른 많은 도덕

적 축들은 서로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문화의 남자가 다른 문화의 여성에게 

하는 문화적 신호가 간섭적이고, 거칠고, 위선적인 등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언어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다. Coulmas(1981:8)는, "많은 관례, 특

히 공손성 관례들은 단어 의미 자체에만 바탕을 둔, 문화적 습관, 관습, 태도 등에 대한 지

식이 없는 해석을 거부한다."고 말하였다. 사실, 관례의 단순한 해석은 원어민 수준의 언어

수행에 충분치 않다. 이런 표현들의 많은 것은 대화 교환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것의 조작

은 힘의 관계, 연대성과 다른 사회적 유통에서 하나의 도구이다(Tannen & Oztek, 1981 : 

461).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유능하고 능통하게 한국어를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어를 제 2언어로 말하는 소수의 선택된 한국인 집단과 구두로 의사소통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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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그들은 한국의 일반대중과는 보다 우연적이고 일상적 생활에서, 주로 몸짓언어와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예를 들어, 수퍼마켓의 줄에서 서양인은 앞

에서 뒤로 밀려고 하는 여성을 몸으로 막으려고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짓언어는 

도전, 경멸을 나타낼 것이다. 한국인 여성이 이 일에 부여하는 의미를 그 서양인은 아마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나타내는 몸짓언어는 외국인들이 공손성에 대한 기대를 재조정하게 한다. 예

를 들어, 내가 호주에서 친구나 이방인에게 절을 하면, 내 행동은 풍자적이거나 유머러스

하게만 해석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인 남성사이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뜻있는 의미를 전달

할 것이다. 한국에서 절은 너무나 정상적이기 때문에 행위 그 자체는 진정한 존경이나 공

손성을 표시하는 힘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일하는 곳의 한 예를 들겠다. 성심외국어대학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인사하는 일에 매

우 잘 훈련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의 층위 -형식층위- 에서 매우 공손하다. 그런데 실제층

위 또는 내면적 의도에서, 이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지난주 내가 맡은 반들 중 

한 반의 대표는 모든 형태의 존경에서 특히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수업시작 10분후 그의 

휴대폰이 울리자, 그는 응답하였고 시끄럽게 수업을 방해하더니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하

고선 '절을 하면서'나가자, 그의 파트너가 뒤를 따랐다. 

내가 사는 반송동에서 가장 큰 수퍼마켓인 아람마트는 공손성의 형식들이 충돌하는 듯 하

는 또 다른 장소이다. 경영자는 분명히 직원들에게 고객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

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교육을 시킨 것 같았다. 솔직히 적어도 외국인에게는, 죽은 

고기같은 눈으로 그들의 일상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런 기계적 인형들을 보는 것은 피곤하

다. 그들은 고객에게 실제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전혀 미소짓거나 아는체 하지 않는

다. 검색 카운터에서는 고객이 식품을 슬쩍하는데도 그들은 팔장을 끼고 서있다.(호주에서

라면, 그들은 즉시 해고될 것이다.) 다른 말로하자면, 이 환경에서 공손성 형식은 허위이다.

 그런 예절은 좋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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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외국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소수의 한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에 의해 가장 

잘 오해될 수 있는 한국인들이다. 그들의 임무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국외자들의 언어

부호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묵시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문화적 규범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렇게 그들의 영어발화가 대부분 영어화자들에

게 해독될 것이다.(드물지 않게 '영어화자'가 인도네시아인, 베트남인, 중국인이나 방글라

데시인이다.) 

영어를 하는 한국인들 중 가장 유창한 사람들은 영어권에서 얼마간 살았을 것이다. 그들의 

동포에게 그들은 방문한 국가의 언어적, 문화적 규범에서 전문가들로 간주된다. 그들 자신

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로, 한국에서 

몇년을 보내고도 한국의 역사,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밖에 모르는 외국인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그들의 무지의 장소로 부터 몇천킬로 떨어진 곳에서, '전문

가'인양 안전하게 행세할 수 있다.). 

나는 성인이 되어 외국 (피지,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많이 생활하였다. 

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현지관리와 교사들이 명백한 무례를 자주 저지르지 않았던 나라나 

고용주는 생각나지 않는다. 물론, 이 사람들중 어떤 사람들은 의도나 형식 양쪽에서 무례

하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문화적과 언어적 신호를 잘못 사용하였다. 

직장문화 자체는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기대되는 행동과 의사소통

의 수용된 통로는 새로 도착한 이주자에게 신비한 미스테리 여행일 것이다. 경고없이 일들

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설명도 없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국인(다른나라의) 고용주의 명백한 

불손성에 대해 외국인이 편집병에 걸리기는 쉽다.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

서 외부인들은 자연스럽게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이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현지 고

용주의 의도에 대해 평을 할 것이다. 새로운 외국인이 도착하면, 이 평은 그에게 전달될 것

이고,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공손성과 다른 행동을 가늠하는 측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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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형식, 친밀성의 층위 등) 사용역에서 오류

를 범하기 쉽다. 한 언어에 공손성과 같은 것에 대해 명시적 표지가 있을 때, 원어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부여하는 실제적 의미는 항상 유동적이고 미묘하다. 예를 들어, 소위 

경어표지에 관해 한국어나 일본어에 대한 책에서 개략적인 기술을 읽는 것에 비해, 이런 

신호에 숙달되고 일상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게임이다. 

공손성에 대한 통사적 표지들이 언어와 문화를 통하여 쉽게 유포되기 어렵지만, 공손성의 

방식과 행동들이 요구하는 의미는 흔히 현지에 고유한 부대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만

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한 절의 관습을 보자. 이것은 (지금은 인지의 목례로 축소되

었지만) 2세기전 허리를 굽히는 것을 포함한 관습이 있는 유럽인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절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말하지 않은 

의미를 위해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미묘한 한국식 에티켓을 알기는 놀라운 것

이 아니다.(이것은 나의 추측이지만, 현지에서 항상 발전되고 있는 관용어들과 일치할 것

이다) 

형식의 언어적 지속성은 때때로 민족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Ferguson 에서 처럼)

(1981: 32) : "공손성 형식은 속담·수수께끼·자장가와 유사한 민속문학 종류이기 때문에, 

일상적 스피치에서 사라진 고어적 형식과 구조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공손성 형식의 확산일 것이다: Ferguson(1982: 32)에 의하면, "언어

경계를 넘어 문화의 다른 요소들과 함께 확산하기 위해 공손성 형식의 구조와 사용을 위한 

강한 풍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랍식 인사와 감사 형식은 이슬람과 함께 아랍어로 바뀌지 

않은 언어공동체들에 보급되었다." Ferguson 의 특정한 예들은 여기서 신중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그가 언급하는 표현들은 거의 분명히 이슬람에서 아랍어의 특수한 양층언어

적 역할에 편승하고 있다. "좋은 하루되세요(Have a nice day)" 등과 같은 최근 영어 예들

은 미국의 상업적 제국주의와 함께 도처에 있는 할리우드의 산물들로 부터 나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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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언어로서 영어사용자들은 영어의 사용역·공손성·친밀성 표시 등을 통달하는데 큰 어

려움을 겪을 것이다. 사실, 영어에 유창한 많은 학습자들은 서투르게 다루는 양태동사들· 

억양의 변화·(말하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 과잉명시·다른 많은 유창한 사회언어학적 메카

니즘 때문에, 사회적 폭행·사회적 위반을 하면서 지나가는 줄도 모른 채 행복하게 지낸다. 

이런 것은 교실 교과서 환경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으며, 계속 일상언어에서 변화되고 대부

분의 원어민들이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L2화자에 의한 언어적 불손성은 

다소간 불가피하다. 

형식 오류들이 문화를 통해 불가피 하다면, 위반의 결과는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공손성 

표지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남용으로 야기된 반응은 개인, 사회계급과 모든 문화들 

간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적이나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꼈던 문화들은 공손성 형

식이나 그들의 정체성의 다른 표지들에 매우 관심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

은 행동양식에서 중국인들보다 더 유교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나는 중국 중부에서 2년간

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체면을 유지하는)기분이라고 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같은 다른 도덕적 가치들 보다 공손성의 외적신호를 나타내는 것을 더 중시함

을 의미할 수 있다.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서양인은 정직보다도 기분을 우선시

하는 한국인(또는 누구든지)의 무례성에 매우 화가날 것이다. 즉 그는 바보로 취급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서양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근사하게 속였다고 느낄 것이

다. 모든 문화에서, 소위 상층으로 이동하는 계급들은 형식의 위반에 대해 가장 비관용적

인 경향이 있다. 하층이나 노동계급 사람들은 흔히 '상류사회'의 부정직한 위선으로 그들이 

간주하는 것을 위반하면서 왜곡된 즐거움을 느낀다. (나의 가족은 노동자 계급이며, 나의 

어린시절 추억은 이런 유형의 세련된 에티켓을 경멸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상류사회의 안전한 구성원들은 자기모멸적인 유머를 가지고 동료들의 매너를 볼만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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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공손성의 '정확한'형식, 

사회적 의례, 정치적 정확성,(예를 들어 여성의 패션) 옷 등에 자주 질투할 것이다. 나는 내 

나라 호주로부터 많은 예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사려깊은 한국인 사회언어학자 누구

라도 한국사회에서 풍부하게 예들을 발견하리라고 확신한다. 

학창시절에 거친 욕설의 사용으로 유명한 부유한 사립학교 출신의 여대생들에 대한 심술

궂은 논평이 생각난다. (그들은 부모들의 가치에 도전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꼈다). 작은 가

게 주인이나 사무직원들의 딸들, 가족들중에서 처음 대학에 도달한 세대는 언어에 있어 훨

씬 조심스러웠다. 1980년대 초에 언어학 강사로 호주의 욕설에 대해 내가 해온 일년간의 

강의에 따르다보니 유사한 상이성에 부득이하게 직면했다. 

사회적 변화의 강력한 압력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사회는 21세기 지구상에서 거의 없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가치의 커다란 변화와 싸우고 있다. 

2000학년도 동안, 내가 가르치고 있던 중국의 대학에서 130명 이상의 석·박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나의 조사는 연령이나 의상, 힘 등 30 가지 요소들에 대해 공공연히 

그들이 보여주도록 문화적으로 부추겨진다고 느꼈던 존중(존중의 결여)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런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1 에서 5까지 범위에서 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나는 아직 결과를 분석중인데, 그러나 이미 학생들간에 거의 모든 존중가치들에 대해 의

견이 일치하지 않았음 분명하다. 그들의 대답은 모든 곳에 걸쳐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가치들이 더 이상 고정적이지 않고 대부분 문화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빠른 변화를 겪고 있

는 사회에 속하고 있다. 공손성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존중에 대한 그들의 견해만큼 혼란

스러울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가 태어난 1945년, 호주인구의 97%는 앵글로 셀트인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

가 어디에 있는지 비교적 확신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공손하기를 의도하는지 무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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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도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오늘날 호주인구 40%는 아마도 200여개의 다

른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곳에서 왔을 것이다. 사회적 배경규칙들은 무엇에 대해 일

반화하기에는 솔직히 매우 어렵다. 1971년 나는 런던에서 6개월 동안 일하였는데, 그곳

도 압도적으로 앵글로 셀트사회였다. 그리고 나는 집단으로서 신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지 알고있었다. 오늘날 런던시민 3명중 하나는 유색인이다. 이제 호주와 영국은 각자의 역

사 교과서에서 찬양된 나라와 사람들과는 이제 매우 다른 나라이다. 나는 이런 변화를 아

쉬워하지 않는다(물론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다른 국가들은 두고라도, 호주와 영국과 중국에서 거대

한 사회적 변화의 한 결과는, 공손성과 같은 가치를 위한 사회적. 언어적 표지들이 더 이상 

그들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다. 그런 명제는 좁은 일상 과정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의 매우 적은 구성원들만이 이 

에세이에서 다룬 변화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껏해야 범문화적인 의

사소통에서 그들의 일상적 타협에 대해 절반쯤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선조들을 놀

라게 했을 조정이다. 

개인들은 동료 집단속에서 끊임없이 '가치의 파괴' 등에 대해 불평한다. 그러나, 항상 기분

이 상해지는 일은 생활에 쓸모있거나 만족스러운 방식이 아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있는 대

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함이나 공손성의 표시를 해석하는데 조심하도록 배우는 것은 일상적 

사실이다. 그들은 언어의 관습적 형식과 행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언어뒤에 있는 의도를 

쁹도록 배운다. 외국인에게 이것은 때로 어렵지만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엄지

의 법칙으로 외국인의 단어의 진정한 의도를 조만간 보통 해독한다. 

물론 형식은 여전히 어떤 영향을 가지지만 수용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떤 폭을 가지고 

취급된다. 음주에서 한도내에서 자유가 허용되듯이, 앵글로 호주인은 레바논 식당에서 잘

못된 의사소통을 참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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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국가의 주문화내에서, 모든 종류의 하위집단들은 공손성의 규범과 다른 금지들을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이 하위집단들은 소득·교육·지리·인종·종교·어떤 조직의 회원 등으

로 정의될 것이다. 그들의 집단내 행동이 무엇이든, 단원들은 공적담화에 개입하자말자, 

예를 들어 - 길모퉁이 가게 방문 - 사회규칙들에 대한 모든 내기가 항상 가능하다는 현실

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직장에서 경영진은 그들 회사의 '표준'을 고용인들에게 부과하려고 한다. 서양에서는 

적어도 성적인 언어와 몸짓과 같은 이런 표준들이 법제화되었다. 이런 금지는 상당한 저항

을 맞으나, (예를 들어) 많은 남자들은 직장에서 정상이라고 간주한 이런 언어들이 그 환경

에서 여성에게 불손한 (법적으로 행동도 가능한)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담으로 한국에

서 많은 외국인 남선생들은 조국에서라면 심각한 직업적 충돌로 그들을 몰아넣게 될 성적

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는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국의 문화적 제약으로부

터 벗어나 있음을 이용하여 불손함에 대한 커다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한국의 이문화 경험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카나다·호주·미국·서유럽국가들 등) 현대국가들

과는 매우 다르다. 한국은 중국에서 처럼 문화혁명의 잘못 선도된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한

국은 군사적 충돌과 정복이라는 난폭한 경험을 하였지만, 이런 침략의 본질은 한국인들간

에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금 한국은 무역국가이고 미군과 (영어교사 군단은 놓아두고도) '불법'공장노동자의 착취

된 노동력인 지하노동자들이 있다. 이런 침략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한국인들의 핵심적 

생활경험은 한국적인 것 둘레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거주 여느 호주인이나 미국인이 당연

시하는 다른 문화집단의 애매한 신호를 해독해야하는 일상적인 압력은 없다. 

방금 강조되었던 문화적 고립성 때문에, (적어도 서양인에게) 공손성의 언어적. 행동적 형

식은 한국에서 기대되는 행동에서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공손한 의도는 때로 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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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다. 

이것은 상류계급과 노동계급 한국인들의 행동에서, 지역적으로 큰 차이 없다는 것이 아니

다. (무뚝뚝한 부산남자와 더 부드러운 서쪽지방의 덜 직선적 유형이 가장 유명하다.) 많은 

예의바른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투박하고 예절바른 행동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거칠지만 정직하고', 야만적인 일본인은 거짓가면을 쓰고 있다

고 보는 것도 사실이다. 

나와 같은 이주자는 한국처럼 우연히 일하게 되는 나라에서 시민들의 선의와 악의를 어떻

게 해석해야 하는가? 외국인, 적어도 서양인들은 조국에서 하듯이, 한국인의 공손성과 불

손성을 측정할 수 있게된다. 즉 형식자체보다 언어적 형식뒤에 있는 의도를 평가하는 경향

을 가지게 된다. 그들에게 말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식 마음가짐으로 영어단어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을 상기하면, 메세지뒤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흔히 어려운 일이다. 

가끔 행동과 언어를 일치시키는 일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직접적이고 

용이하다. 몇주전 서울에서 이틀을 보내었다. 22년만에 첫 방문이었다. 소개받은 여관을 

거리이름이라고는 거의 없는 도시에서 어떻게 쁹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탑골공원에 서있었

다. 한 중년부인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선 어리둥절하며 내 여행안내서를 보고나

서 그녀의 휴대폰으로 그곳에 전화를 걸려고 하였다. 그 전화에 문제가 있자 그녀는 지나

가던 남학생에게 즉시 다가가 그의 전화기로 전화하도록 말했다. 

여관주인이 나를 찾으러 오겠다고 제의했으나 15분 동안 오지 않았다. 그동안 그 학생은 

나와 함께 있었고 여인은 장사때문에 가야했지만 확인하려고 나중에 되돌아왔다. 이들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완전한 이방인들이었다. 

탑골공원의 만남은 진정한 공손성이고, 이후 이틀동안 이런 유형의 자발적인 도움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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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받았다. 부산에서 8 개월 동안 사는 동안 어느 한 사람도 거리에서 나를 돕겠다고 나서

지 않았다. 이것은 두 도시사이의 커다란 문화적 차이인가 아니면 서울에는 영어 사용에 

확신있는 사람들이 평방미터당 더 많은 것인가? 

몇달전 일어난 다른 사건이 있다. 외국인 교수들이 교수집무실에서 외부 연단에서 다른 교

수들과 합류하기 위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새학년도의 시작

을 기념하기 위한 입학식이었다. 갑자기 본부의 한 행정직원이 들어와서 큰소리로 "모두 

나가(everyone get out)"라고 말했다. 놀라서 정적이 흘렀다. 그 사람은 둔감함으로 유명

했다. 우리는 처음에 이 건방진 사람의 발목을 잡아 5층 창문에서 매달고 싶은 충동이 들

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예법에 그러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L2 화자사이에 매우 흔한) 영어 양태동사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 잠시후 우

리는 연단으로 향하였다. 

그러면, 언제 무례하여 무례해지는가? 요약하면, 안정된 공동체들은 그들 구성원들의 공손

성 의도를 표시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언어적과 행동적 형식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공손성

이 집단내에서 조화와 친선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메카니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견

가능한 형식은 창조적인 언어보다도 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손성 형식의 

기본적인 조화는 오래되거나 새로운 요소들에 의해 침식당한다. 

먼저 (인간의 모든 창조물과 같이) 공손성 형식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자들에 의

해 조작된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을 고갈시키고 문화구성원들이 보다 창조적인 언어로 기

본적 형식적 신호를 강조하도록 표준화되고, 유행하는 표현들이 생기고 외부인들은 그들

의 신임장을 받기위해 허둥댄다. 예를 들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중년남자가 힙을 노

래하고 그의 십대 아들의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애쓰는 슬픈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의 사회적 변화, 국경안과 국경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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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국제화는, 사회적 조화의 보존을 더욱 중요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형식적 공손성

에 바탕을 둔 전통적 의존도 존속하고 있으나, 전통적 사회에서 형식의 위반에 뒤따랐을 

재빠른 처벌은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상호간 안녕

을 바란다. 그러나 상대방이 등뒤에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는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악수를 할 때 마다 잠시 멈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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